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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윤슬의 계보

내 용

누군가가 홀로 지새운 심야(深夜)

의식의 수면 위로 잘 벼려진 문장들은

쉽사리 마르지 않는 고귀한 영혼의 침전물

가벼운 손짓으로 그 영혼의 결을 가로채어

나의 정원(庭園)에 손 쉽게 옮겨 심으려 했을 때

빛나던 사유(思유)는 순식간에 빛을 잃고 만다

타인의 고독이 자아낸 고귀한 윤슬을

그저 온전히 바라보아 주는 일

그 다정한 방관(傍觀)이야말로

지적(知的) 영토를 지킬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법

내 안의 온전히 파고(波高)가 일 때까지

그의 바다를 침범하지 않고

새겨진 이름의 잔영을 홀로 묵묵히 기린다


